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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examines the pH and titratable acidity of pomegranate drinks sold in Korea 
to identify the risk of dental erosion,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oral health when consuming such 
drinks.
Methods: The experiment included 5 groups: As experimental drinks, Sunkist pomegranate (Group 
A), Beauty liked pomegranate (Group B), Pomegranate juice 100 (Group C) were selected, and Jeju 
Samdasoo and Coca-Cola were selected for negative and positive controls. The components of the 
experimental beverage were analyzed, and the degree of erosion was measured using the Vickers 
hardness number (VHN) an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mages.
Results: When comparing the surface microhardness before and 30 minutes after beverage im-
mers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ositive control group, Group A, Group B, and 
Group C (P<0.05),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egative control group (P>0.05). 
The difference in surface microhardness (ΔVHN) was found in Group C (-117.33±17.41), Group A 
(-112.90±15.19), the positive control group (-103.80±13.23), Group B (-90.82±24.60), and the 
negative control group (-13.44±14.60), in that order. The positive control group, Group A, Group B, 
and Group C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negative control group (P<0.05), and Group 
B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Group A, and Group C (P<0.05), whereas Group A, Group B, 
and Group C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 positive control group (P>0.05).
Conclusions: This study found that the low pH and high titratable acidity of commercially available 
pomegranate drinks can potentially cause dental erosion.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provide di-
etary guidance so that consumers can recognize the possibility of dental erosion when consuming 
pomegranate drinks and manage their or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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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대

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건강기능식품 및 영양소 강화식품의 섭취가 늘

어나고 있는 실정이다1). 최근에 건강에 대한 소비패턴의 변화 중 하나

로 음료가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졌다2). 음료는 건강지향적인 영향을 

받아 비타민 등의 영양소와 과즙을 첨가한 제품들로 다양하게 등장하

며 판매되고 있다2,3). 특히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찾는 소비행태로 인해 2020년 상반기 기준 유일하게 과

채음료 시장에서 석류를 원료로 한 음료의 매출액이 증가하였다4). 식

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대비 2020년 주요 증가품목 중 석류는 

8,631톤에서 14,153톤으로 64% 증가되었음을 보고하였다5). 석류

(Punica granatum L.)는 석류나무의 열매로 석류 과에 속한 낙엽소목

으로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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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2002년부터 전라남도 고흥에서 본격적인 재배가 이뤄져 국내 석

류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6,7). 석류의 효능은 천연 에스트

로겐 전구물질이 석류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갱년기 증상 완화, 

피부미용, 골다공증예방과 치아건강, 항산화능, 면역 강화, 항암 효과 

등의 다양한 효능이 알려 지면서 석류 효능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8-11). 그 중 구강과 관련된 연구로 Kim12)은 석류추출물은 치주질

환 진행 과정에 염증성 싸이토카인들의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치주

질환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Kote 등13)의 보고에 따르

면 석류주스가 구강 내 구강바이오필름인 연쇄상구균 및 유산균의 집

락형성단위의 수를 현저히 감소시키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렇

듯, 석류를 이용한 구강 내 미생물 및 연조직질환과 관련된 연구는 보

고되고 있으나, 구강 내 경조직과 관련된 연구보고는 미미한 편이다. 

석류는 건강음료의 원료로 주목받고 있으며 일상 속에서 쉽고 간

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대중화되어 있다. 석류음료에 함유된 석류

의 과즙은 폴리페놀 함량이 높고 신맛이 나며 pH가 낮다14). 일반적으

로 pH가 낮은 산성음료의 경우 구강 내 경조직인 치아의 법랑질 표면

을 부식시킬 위험성이 있다. 치아부식증은 구강 내에서 미생물의 개

재 없이 오직 산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치질 손상으

로 Kim 등15)은 시판 중인 낮은 pH의 음료가 치아의 법랑질을 부식시

키고 표면경도를 약화시킨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산성음료 

중 석류음료의 경우 pH가 낮아 구강 내 경조직에 손상을 일으킬 위험

성이 있음에도 연구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석류 음료가 건전한 치아 

표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석류음료 섭취 시 구강건강을 위한 식

이상담에 사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국내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석류음료는 혼합음료, 과채음료, 과채

주스로 나뉜다. 본 실험에서 실험군 선정을 위해 사전 조사한 석류음

료는, 시판되고 있는 제품 총 7가지로 과채즙 10% 미만 첨가된 음료로 

정의되는 혼합음료16)에 해당하는 해태 ‘썬키스트 석류’, 롯데 ‘석류’ 2

종, 과채즙 10% 이상 첨가된 음료로 정의되는 과채음료4)에 해당하는 

롯데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웅진 ‘자연은 석류’ 2종, 그리고 과채즙 

95% 이상 첨가된 음료로 정의되는 과채주스4)에 해당하는 녹차원 ‘석

류착즙액100’, 스윗허그 ‘석류100’, 보뚜 ‘유기농 NFC 석류즙100% 

착즙원액’ 3종이었다. 

석류음료 총 7종을 선정하여 pH와 적정산도를 측정하였다(Table 

1). 그 중 혼합음료와 과채주스는 pH가 낮은 제품으로 선정하고, 과채

음료는 과채주스와 비슷한 pH를 가지지만 완충능의 차이가 있는 제품

을 실험음료로 선정하였다. 사용된 제품으로는 혼합음료인 ‘썬키스트 

석류’ (이하 A군), 과채음료인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이하 B군), 과

채주스인 ‘석류착즙액100’ (이하 C군)을 사용하였다. 음성대조군으로 

‘제주삼다수’와 양성대조군으로 ‘코카콜라’를 사용하여 실험에 이용된 

군은 총 5군으로 선정하였다(Table 2).

2.연구방법

2.1. 실험음료의 성분분석

(1) 실험음료 pH 측정

실험음료는 측정 6시간 전 동일한 온도 조건인 실온 25℃에 방치

한 후 사용 직전에 개봉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음료의 pH 측정은 pH 

meter (Orion 3-Star pH Benchtop, Thermo Fisher Scientific, 

Table 1. The pH and titratable acidity of 7 commercial pomegranate drinks 

Brand name Manufacturer pH
Titratable acidity (ml) 

pH 5.5 pH 7.0

Sunkist Pomegranate Haitai HTV Co., Ltd. 2.58±0.03 0.78±0.03 1.03±0.04
Beauty Likes Pomegranate Lotte Chilsung Beverage Co., Ltd. 3.11±0.01 0.67±0.02 0.91±0.02
Pomegranate Juice 100 Green Tea Won Co., Ltd. 3.11±0.01 3.27±0.08 4.15±0.13
Lotte Pomegranate Lotte Chilsung Beverage Co., Ltd. 2.70±0.00 0.72±0.01 0.96±0.01
Nature pomegranate Woongjin Foods Co., Ltd. 2.94±0.01 0.67±0.03 0.89±0.04
Sweet Hug Pomegranate Juice 100 AMC NATURAL DRINKS S.L. 3.35±0.03 1.65±0.02 2.23±0.04
Botou Organic NFC Pomegranate Juice 100% Extract Gunyoung BNF Co., Ltd. 3.14±0.01 1.84±0.05 2.47±0.07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2. Test groups used in the experiment

Classification Group Brand name Manufacturer

Mineral water Control (―) Jeju SamDaSoo Jeju Special Self-Govering Province Development Corp
Coca Cola Control (+) Coca Cola Coca-Cola Beverage Company 
Pomegranate Drink A Sunkist Pomegranate Haitai HTV Co., Ltd.

B Beauty Likes Pomegranate Lotte Chilsung Beverage Co., Ltd.
C Pomegranate Juice 100 Green Tea Won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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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lmsford, MA, USA)를 이용하여 pH 4.01과 7.00의 완충액(Buf-

fer, Thermo Fisher Scientific, Chelmsford, MA, USA)으로 보정하

였다. 보정 후 각 실험음료는 20 ml씩 동일한 비커에 담아 측정하였다. 

모든 측정은 동일한 방법으로 3회씩 실행하였다. 

(2) 실험음료 적정산도 측정

pH를 측정한 후 20 ml의 실험음료에 1 M의 NaOH (Sodium 

hydroxide,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0.01 ml씩 

첨가하여 전자 교반기로 균일한 혼합을 위해 200 rpm으로 교반하면

서 측정하였으며 pH가 5.5와 7.0에 도달할 때까지의 1 M NaOH 양

을 측정하였다. 모든 측정은 동일한 방법으로 3회씩 실행하였다. 

2.2. 시편 제작

Choi 등17)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치아우식증 및 균

열이 없는 법랑질 표면을 가진 건전한 우치로부터 직경 5 mm 원통형 

드릴을 사용하여 법랑질 시편을 취득하였다. 취득한 시편을 아크릴 봉

에 자가 중합형 아크릴릭 레진을 이용하여 포매한 후 연마지를 이용

하여 순서대로 #60, #240, #600, #1200번(CarbiMet, Buehler, IL, 

USA)을 이용하여 연마하였다. 

2.3. 표면미세경도 측정

연마된 시편의 표면미세경도는 Choi 등17)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표면미세경도기(HMV-G21, Dong-

il SHIMADZU Corp, Tokyo, Japan)를 사용하였고 표면미세경도는 

Vickers hardness number (이하 VHN)를 측정하였다. 시편 가장자

리에서 0.5 mm 안쪽의 상·하·좌·우 4부위를 200 gf 하중으로 10초간 

압인하고 압흔 크기를 측정하여 4부위의 평균값을 시편의 표면미세경

도로 하였다. 표면미세경도가 정상 범위를 갖는 60개의 시편을 선정하

여, 군당 12개씩 5개의 군으로 배정하였다. 

2.4. 음료 침지

실험음료를 각 군 당 20 ml씩 3개의 동일한 용기에 분주하여 시편

을 실험음료에 30분 침적한 후 흐르는 증류수로 30초 동안 세척하였

다.

2.5. 음료 침지 후 평가

(1) 표면미세경도 측정

시편을 실험음료에 침지 후 회수하여 흐르는 증류수로 30초 동안 

세척한 후 표면미세경도기를 이용하여 표면미세경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부위는 침지 전 표면미세경도를 측정하였던 부위와 인접한 부위 

상·하·좌·우 4부위를 측정하여 표면미세경도 평균을 구하였다.

(2)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opy, SEM) 분석

모든 처치가 끝난 후 5개 군의 표면미세경도 평균을 구하여 평균

값의 근접한 1개의 시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시편을 0.5 cm 이하로 

절단 후 60℃ 건조기에 이틀 동안 건조시켰다. 주사전자현미경(JSM-

7500F, JEOL, Tokyo, Japan)을 이용하여 15 kV의 전압에서 50,000

배의 배율로 시편의 표면을 관찰하였다.

2.6. 자료 분석

각 군별 법랑질 시편은 실험음료에 침지 전과 침지 30분 후의 표

면미세경도를 비교하기 위해 Paired t-test를 사용하였고, 각 군간 표

면미세경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One way ANOVA를 사용한 후 통

계적 유의차가 있는 경우 Tukey test 사후분석을 사용하였다. 통계분

석은 SPSS (Statistical Packages for Social Science 25.0, IBM Co., 

Armonk, NY,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연구 성적

1. 실험음료의 pH 및 적정산도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음료의 pH는 음성대조군이 7.57±0.06으

로 가장 높았고, 양성대조군이 2.41±0.00으로 가장 낮았다. 대조군

을 제외한 나머지 군의 pH는 A군이 2.58±0.03으로 가장 낮았고, B군 

3.11±0.01, C군 3.11±0.0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Table 3).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음료의 적정산도는 pH 5.5에서 양성대조군

Table 3. The pH and titratable acidity of experimental groups (mean±

standard deviation)

Group pH
Titratable acidity (ml)

pH 5.5 pH 7.0

Control (―) 7.57±0.06 - -
Control (+) 2.41±0.00 0.14±0.00 0.28±0.03
A 2.58±0.03 0.78±0.03 1.03±0.04
B 3.11±0.01 0.67±0.02 0.91±0.02
C 3.11±0.01 3.27±0.08 4.15±0.13

Table 4. Difference in enamel surface microhardness after treatment for 30 minutes (mean±standard deviation) (Unit: Vickers hardness number)

Group N
Treatment

Difference†

Before (0 min) After (30 min)

Control (―) 12 344.12±13.51 330.68±14.11 ―13.44±14.60c

Control (+)* 12 344.17±13.49 240.37±8.84 ―103.80±13.23a,b

A* 12 343.71±12.95 230.81±13.10 ―112.90±15.19a

B* 12 343.29±12.32 252.48±15.89 ―90.82±24.60b

C* 12 343.00±11.44 225.67±18.41 ―117.33±17.41a

*P<0.05, by Paired t-test, †P<0.05, by One way ANOVA. 
a,b,cThe same let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Tukey test at α=0.05. Difference: After treatment―Befor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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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0.00 ml), B군(0.67±0.02 ml), A군(0.78±0.03 ml), C군(3.27

±0.08 ml) 순으로 나타났고, pH 7.0에서는 양성대조군(0.28±0.03 

ml), B군(0.91±0.02 ml), A군(1.03±0.04 ml), C군(4.15±0.13 ml)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2. 음료 침지 후 법랑질 표면미세경도 변화
음료 침지 전과 침지 30분 후의 표면미세경도를 비교하였을 때 양

성대조군, A군, B군, C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음성대

조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Table 4). 

각 군의 표면미세경도차(∆VHN)는 C군(―117.33±17.41)이 가장 

높았고, A군(―112.90±15.19), 양성대조군(―103.80±13.23), B군

(―90.82±24.60), 음성대조군(―13.44±14.60) 순으로 나타났다. 양

성대조군, A군, B군, C군은 음성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으며(P<0.05), 또한 B군은 A군, C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05). 반면에 A군, B군, C군은 양성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P>0.05, Table 4).

3. 음료 침지 후 주사전자현미경에 의한 법랑질 표면 관찰
각 5개 군의 시편을 실험음료에 30분 동안 침지한 후 법랑질 표면

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음성대조군은 균열과 흠 없이 표

면이 매끄러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양성대조군, A군, B군, 

C군은 잘게 부서진 결정들 사이에 균열과 흠이 생긴 것 같은 손상이 

있고 표면이 매끄럽지 못한 거친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C군에서 

뚜렷하게 관찰되었다(Fig. 1).

고  안

구강 내 경조직이 손상되면 초기 상태로 회복되기 어렵고, 재생되

지 않아 손상이 누적되는 양상을 보인다18). 치아 경조직 손상 중 하나

인 치아부식증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원인은 크게 

외인성 원인과 내인성 원인으로 나눠진다19). 근래 꾸준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지향적 소비패턴의 하나로 영양소를 첨가한 

기능성 음료의 등장은 치아부식증의 외인성 원인과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다2). 특히 천연과일을 원료로 다양하게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음료 중 석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구연산 등의 유기산과 엘

라그산을 함유하고 있어 pH가 낮게 보고되었다20). 따라서 이번 연구

에서는 시판 석류음료가 치아표면에 미치는 영향으로 치아부식 가능

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치아부식증은 구강 내 세균이 아닌 오직 산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치질 손상으로 Kim 등15)은 시판 중인 낮은 pH의 

음료가 치아의 법랑질을 부식시키고 표면경도를 약화시킨다고 보고하

였다. 또한 Kim 등21)은 음료의 적정산도는 치아부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실험음료의 선정은 

혼합음료, 과채음료, 과채주스 3가지로 구분하였고, 시판되는 음료 총 

7종을 선정하여 pH와 적정산도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실험음료의 

선정기준은 낮은 pH와 적정산도의 차이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그 

중 혼합음료와 과채주스는 pH가 낮은 제품으로 선정하고, 과채음료는 

과채주스와 비슷한 pH를 가지지만 적정산도인 완충능의 차이가 있는 

제품을 실험음료로 선정하였다. 음성대조군으로 제주삼다수와 양성대

조군으로 코카콜라를 사용하였다. Reddy 등22)은 음료의 pH와 치아부

Fig. 1. Scanning Electron Microsopy images of enamel surface after beverage treatment for 30 minutes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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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위험도를 연구한 보고에서 음료의 pH가 3.0 미만인 경우 치아부

식 위험도가 매우 높고(extremely erosive), pH 3.0-3.99 미만인 경

우 치아부식 위험도가 존재하며(erosive), pH 4.0 이상인 경우 최소한

의 침식(minimally erosive)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

된 석류음료들은 모두 pH 4.0 이하로 이러한 낮은 pH로 인해 치아부

식을 발생시킬 위험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적정산도는 치아부식과 치아의 구성성분인 무기질 소실을 발생시

키는 주요한 인자 이다. 본 연구에서 실험음료의 pH와 1 M의 NaOH

를 첨가하여 pH 5.5와 pH 7.0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양으로 적정산도

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pH는 양성대조군 pH 2.41, A군 pH 2.58, B

군과 C군 pH 3.11로 동일한 값을 나타났고 음성대조군 pH 7.57 순으

로 나타났다. pH 5.5와 pH 7.0의 적정산도는 양성대조군, B군, A군, 

C군 순으로 나타났다. C군과 동일한 pH값을 가진 B군은 pH 5.5의 적

정산도 0.67과 pH 7.0의 적정산도 0.91로 양성대조군 다음 순이었고, 

C군은 pH 5.5의 적정산도 3.27과 pH 7.0의 적정산도 4.15로 가장 높

게 나타나 적정산도 pH 5.5와 pH 7.0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즉 적정산도 값이 크면 구강 내 pH가 산성에서 중성

화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Kim 등21)은 낮은 pH보다 적정산도

가 치아부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높은 적정산도의 석류음료 또한 치아부식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추후 음료의 적정산도가 치아부식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30분 동안 실험 음료에 침지하기 전과 후의 표면미세

경도 측정결과를 확인해 보았을 때 음성대조군, B군, 양성대조군, A군, 

C군 순으로 표면미세경도차이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음

료의 pH와 적정산도가 치아의 표면미세경도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

로 생각된다. 특히 신맛이 나는 과일의 경우 강한 산도를 가지고 있어 

치아의 부식을 많이 야기한다23)는 보고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

과로 음료의 pH가 치아부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또

한 Kim 등21)의 연구에서 법랑질 표면경도 값은 적정산도 값이 가장 높

았던 델몬트 오렌지 음료에서 가장 많이 부식되었으며 음료의 적정산

도가 법랑질 표면경도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석류음료의 적정산도 값이 가장 높았던 C

군, A군, B군 순서의 값은 표면미세경도차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이는 높은 적정산도의 차이가 치아 부식에 영향을 주었을 것

이라고 판단되었다.

표면미세경도를 측정한 후 법랑질 표면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

찰하였다. 이는 Lee 등19)과 Kim 등24)의 치아부식과 관련된 연구에서 

법랑질 표면을 미세하게 관찰하기 위해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하였고 

치아부식의 위험도가 높은 군에서 표면의 손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된 법랑질 표면의 양상은 음

성대조군은 균열과 흠 없이 표면이 매끄러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양성대조군, A군, B군, C군은 잘게 부서진 결정들 사이에 균열

과 흠이 생긴 것 같은 손상이 있고 표면이 매끄럽지 못한 거친 양상을 

보여주었다. 주사전자현미경 소견을 고려할 때 실험 음료의 낮은 pH

가 치아부식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C군에서 심한 균열과 표면의 흠이 

선명하고 뚜렷하게 관찰된 것은 높은 적정산도에 의한 영향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실제 사람의 구강 내 환경을 완벽하게 재현하기 

어려운 실험실 연구로 구강 내 타액의 중화 및 자정작용과 완충작용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추후 타액의 작용을 고려하여 석류 음료섭취 시 

치아부식의 위험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실험에서 표면미세경도 측정을 위해 우치의 표면을 평활하게 연마하

여 사용하였는데 우치가 사람치아보다 많은 다공성을 가지며 경도가 

약하여 사람치아보다 더 빠른 탈회 양상을 가진다는 보고25)와 표면이 

평활하게 연마된 우치의 법랑질 표면은 산에 빠르게 과장된 반응을 보

인다는 보고26)를 고려할 때 실제 구강 내 환경에서 치아부식의 위험성

보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우치 시편을 이용한 치아부식의 위험성

은 좀 더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구강 내에서 타액

의 작용을 고려한 in situ 실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석류음료

에 포함된 석류성분의 농도에 따른 구강 내 세균에 미치는 영향과 치

아부식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시판되는 석류음료가 건전한 치아표면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였다. 시판되는 석류음료 중 7종을 선정하여 

pH와 적정산도를 측정하였고 석류음료는 낮은 pH를 가지며 적정산

도의 차이가 있는 음료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실험음료는 혼합음료인 

A군, 과채음료인 B군, 과채주스인 C군을 사용하였다. 음성대조군으로 

제주삼다수와 양성대조군으로 코카콜라를 사용하여 실험에 이용된 군

은 총 5군으로 선정하였다. 5군의 실험음료의 특성을 분석하고 치아 

부식 평가를 위해 건전한 법랑질 표면의 우치시편을 30분 동안 침지한 

후 각 시편의 표면미세경도 측정결과 및 주사전자현미경 소견을 분석

하였다.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실험에 사용된 시판 석류음료는 낮은 

pH와 높은 적정산도로 인해 치아 부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석류음료 섭취 시 치아부식이 발생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인식하고 주의하여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

게 치아부식예방을 위해 음료섭취 시 빨대사용과 음료섭취한 후 물로 

입안을 헹구는 것 등 적절한 식이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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